
가족이 감기에 걸리지 않게 되었다.

41세남성

저희는6인 가족으로 매년 겨울이 되면
가족중 한명이 감기에 걸리면 전가족이
함께걸리어 유난히 빨리 잘낳지를 않았
습니다. 결국은 악화되어 목이아프고 편
도선이 붙고 고통이 몇주일이나 계속 되
었는데 금년에 제가 이뮤나를 복용하기
시작한후로는 감기가 걸린 다음날 부터
많이좋아져 우리가족에게도 복용을 시
켰습니다. 놀랄것은 금년겨울에는 가족
중에 아무도 감기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
게지내고 있습니다.

건선 36세남성

10년전서부터 피부가 극도로 건조하기 시작

하고 팽팽하게 땡기기 시작하여 아픔으로

견딜수 없더니 끝내는갈라져서 피까지나오

게 되어 병원에가보니 건선이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특히 겨울이 되면 더 심해져서

온몸에서 불긋불긋 피가 나오게되어 남들과

같이 식사도 같이 하기 어려울 정도 였습니

다. 우연한 기회에 친척의 소개로 이뮤나를

복용해보라고 하

여 시작하게 되

었는데 어떤약을

써도 다 효과가

없어서 믿을수

없었스나 믿져야

본전이라는 마음

으로 몇달 열심

히 복용했는데

겨울만되면 그렇

게 심해지던 건

선이 금년 겨울

에는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증상도 없고 출

혈도 않하고 약을 바를필요도 없어졌습니

다. 아직 완전히 낳았다고 할수는 없지만 이

와같은 효과는 처음이기때문에 이제부터는

희망을 갖고 더 열심히 복용하려 합니다. 

감기 폐렴 기관지염 67세여성

10년전 겨울 상해여행에서 열이나고 몸

이 으슬으슬 춥고 밤중에 호텔방에서 갑

자기 숨쉬기가 어려워 택시로 병원에 갔

으나 의사가 없었습니다. 다음날 홍콩으

로 가는 비행기안에서 너무 괴로워 하며

홍콩에 도착하자마자 헬리콥터를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결국 병명이 폐렴이

었는데 그후로는 매년 감기만 걸리면 목

염증과 가래가항상 많이 나와 늘 기관지

염으로 되고 말았습니다.  구급차로 두

번이나 병원에 간적도 있고, 언제다시

폐렴이 될까봐 매년 10월과 1월 에는

독감에방주사를 맞고 지냈습니다. 그런

데 이뮤나를 3개월 이

상 복용한 이후 금년에

는 이상하게도 감기가

심해지지 않습니다. 그

리고 금년에는 예방주

사약의 부족으로 에방

접종도 못받았으나 감기가 잠간 들어오

는가 하면 곧 좋아지곤합니다. 이제는

이뮤나만 있으면 걱정이 없다고 안심하

고 지나게 되었습니다.

올해는 감기걱정이 없는 50대의 남자

저는 건강에는 많은 주의를 하여 여러가

지 영양제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전보다 훨씬 건강하게 지내곤 있으나 감

기에만은 약하여 일년에 몇번 감기에 걸

리곤 하였습니다. 감기에 걸릴적마다 목

이 부어 오르고 열이나고 몇주일씩이나

고생을 하곤하였습니다. 겨울만되면 오

랜동안 감기때문에 체력이 약해지고 부

쩍 늙은 기분이들어 내가 죽을때는 반듯

이 겨울이 될것이라고 슬픈기분이 되곤

합니다. 이뮤나를 복용하기 시작한것은

바로 감기에 거릴것같은 느낄때였습니

다. 친구가 이것으로 감기에서 해방되었

다고 한병을 받았습니다. 감기에는 약이

없다고 생각했으나 열심히 복용한 결과

시작후 3일째 되던날 목아푸던것이 많

이 부드러워지고 계속복용했는데 감기

에 걸렸다고 생각해도 하루만 자고나면

개운해집니다. 이제는 내몸의 저항력이

강해졌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세제를 써서 손이 갈라지다.

44세 주부

결혼후 설거질 세탁등 물을 사용하는 시간

이 많아지니까 손에 습진이생기기 시작했

습니다. 처음에는 엄지손가락에서 시작하여

차차 양손 전체로 번저갔습니다. 손이 갈라

지고 심할땐 피가나고 약을 사다바르고 장

갑을 끼고 일을 하면 잠시좋아졌다가 다시

재발하여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하니 이것은

주부습진이라고

하고 잘 낳지않는

다고 했습니다.

이뮤나를 소개받

고 아침저녁 열심

히 복용햇더니 이

주일정도 지나 훨

씬 손이 부드러워

기 시작했습니다.

한달정도후에 습

진이 없어지고 두

달정도에는 장갑없이도 물을 쓸수 있게 되

었습니다. 저와같은분의 고통을 덜어 드렸

으면 하고 글을 썼습니다.

화분증 테니스코치

38세의 테니스 코치입니다. 전에는 세계랭

킹144위로 세계를 돌며 시합을 했지요. 코

치가 된후 봄은 저에겐 아주 불쾌한 계절입

니다. 꽃가루 때문에 하루종일 재체기를 하

고 눈이나 코가 충혈되고 이런것이 3개월 이

상이나 계속 됩니다. 한10년이상이나 된 알

러지니까 낳지않는것이려니 하고 있었습니

다. 저의 제자가 아주

좋은것이 있다고 하

면서 이뮤나를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침저녁으로 1개씩

공복에 복용 했습니

다. 단4일만에 그렇

게도 심하고 간질간

질하던 목 채체기가

이상할 정도로 없어

졌습니다. 지금2개월

간 계속복용 전혀 재

발을 하지 않습니다. 고통에서 해방되었다

고 생각하니 정말로 구제된 기분입니다.

주부습진

건선


